
9 5년 세계무역 6.5% 신장
9 4년보다 1.3% 높아져 수출에 유리 … 일본·EU, 수입증가율 상승

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, EU, 아세안 등은 9 5년에도 경제성장을 지속, 우리 수출에 유리하게

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.

무역협회가 내놓은「9 5년 세계 및 국별 경제전망」자료에 따르면 9 5년 세계경제는 9 4년의 2 . 1∼3 . 1 %

보다 다소 높은 3 . 5 %내외의 성장을 기록하고 세계무역도 수입액을 기준, 94년의 5 . 2 %보다 높은

6 . 5 %정도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.

국별로는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9 4년 3 . 6∼3 . 7 %에서 9 5년에는 2 . 2∼2.8%, 수입증가율은 9 4년 5 . 1

∼8 . 6 %에서 6 . 7∼8 . 5 %로 각각 둔화될 전망이나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9 4년의 0 . 8∼1 %에서 9 5년에는

2 . 3∼2.4%, 수입증가율은 9 4년 0 . 8 %내외에서 9 5년에는 3 %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.

E U도 경제성장률이 9 4년 1 . 7∼2 . 3 %에서 9 5년에는 2 . 7∼3%, 수입증가율은 9 4년 1 . 8 %내외에서 9 5년에

는 4 . 8 %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.

이에비해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9 4년의 1 1∼1 1 . 2 %에서 9 5년에는 7 . 8∼10.1%, 수입증가율은 9 4년의

1 3 . 2∼1 8 . 4 %에서 14% 내외로 각각 둔화되고 아세안은 경제성장률과 수입증가율이 각각 7 %와 1 5 %

내외로 9 4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.

한편, 무역협회는 이들 주요시장 외에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해 주목해야할 국가로 베트남( 9 5년 수입

증가율 2 0 %이상)과 인디아 (18.5%), 사우디아라비아(10.2%), 남아프리카 공화국(15.2%), 타이

(16.4%), 러시아 (12%) 등을 꼽았다.

무역협회는 이들 국가들이 경제개발에 따른 높은 성장과 함께 개발수요 확대와 수입자유화 등으로

수입이 1 0 %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.

9 5년 세계환경 변화가 우리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경제성장과 무역확대, 달러화 약세 등은 긍

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달러화 약세의 경우 지속여부가 다소 유동적이고 통상악화 가

능성, 주요국의 성장둔화 등 다소 불안한 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수입의 경우는 통상환경이 수입확대 가능성이 큰 쪽으로 변화되고 원자재 가격상승이 예상돼 확대

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.

원자재중 원유는 평균 도입가격이 상승하고 공업용원료도 가격상승으로 수입부담이 증가할 전망이

나 곡물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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